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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고는 박완서의 두 번째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에서 주인공 진이가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행위주체성’을 제시한다.

          『목마른 계절』의 서사는 ‘자연’과 ‘역사’라는 두 가지 시간을 통해 구조화 된다. 진이는 이 두 시간 중 자연의 시간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진이가 여성으로 변모하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의 시간이다. 진이는 성적으로 성숙할 나이가 되어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50년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부장제로 들어가 ‘여성’이 된다. 한국전쟁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 남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만 스스로를 국민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의 시민권은 가부장에 의해 보장되므로, 진이는 가부장제에 저항한다거나 가부장제의 바깥을 지향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이는 주체성을 포기한 것일까? 이와 달리 진이는 가부장제에 속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물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략적 타협’으로부터 진이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진이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려고 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더 잘 통제하려 한다. 이에 진이는 더 많은 물적·인적·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자 한다. 진이이게 있어 시민권 획득을 위한 가부장제로의 진입 역시 이와 같은 행위주체성(agency)의 확대 수단이었던 것이다.

        

        
          
            초록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acquiring self-identity as a woman in Park Wan-seo's novel “Thirsty Season”. And I tried to suggest ‘agency’ as another concept that can explain the subjectivity of women.

          In “Thirsty Season” Jin can be transformed into a woman by two times, ‘nature’ and ‘history’. The narrator organizes the narrative as the time of ‘nature’ exercises the ultimate influence in transforming Jin as a woman. But in fact, Jin could be transformed into a woman by the time of history. She did not become a woman because of the age of sexual maturity, but because of inevitable social situation that must be incorporated into patriarchy. In the 1950s, Women were given only a way to belong to male patriarchy for proving citizen.

          However, the fact that Jin entered the patriarchy does not mean that she gave up the subjectivity. Of course, she would not resist the patriarchy or get out of the patriarchy. Jin makes her life in a way that can expand her agency. Although she had only limited opportunities, Jin wants to possess more material, human and social resources and to have more power to control it in order to broaden the scope of action. In the 1950s, if women did not enter patriarchy in the Korean society, she could not have an access to resources. So Jin would make a choice to pay for becoming a woman for widen agency. This kind of subjectivity cannot be grasped from the ‘have or not’, but ‘level of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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